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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반기교구엉성훈련 
복음 안에서 누리는 부흥과 찬교 . 2개 교구별로 연합하여 진행 

그 땀의 젊은이도 헌국일꾼므로 
수단 현지인 사역자 지원키로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모슬렘 권력자들에 의해 통제 
되고 있는 수단.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도행 
전에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들었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바로 오늘날 수단 
인들의 선조다.당시의 에디오피아가바로오늘날수단 

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 
있는 박물관에는 수단이 한때 기독교 국가 였다는 증 
거들이 즐비하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프리카 복음 

화의 전초기지로 사용되도록 지금 우리 교회를 사용하 
고계신다. 
교회는 얼마 전 북부수단 출신인 모하메드 살라 로 

마단을 우간다 개혁신학대학으로 유학보내 수단 복음 

화를 위한 일꾼으로 키우기로 한 데 이어， 이번에는 토 
마스투투，존숍，아브라함，스티븐，존위알， 데이빗 탱 
둥 6명의 젊은 일꾼들이 수단 복음화에 앞장설 일꾼들 
로 지속적으로 자라가도록 지원키로 하였다. 이들은 모 

두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여 운영되는 유스 하우스 

(Youth House: 정은희 선교사 담당)에서 기숙하면서 
말씀훈련을 받고 있으며， 현지 교회 동에서 주도적인 
일꾼들로 섭기고 있다 먼 땅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속되도록 성도 

들의 계속적인중보기도가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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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l 년 봄 7}을로 진행되는 교구영성훈련이 다시 시 
”작된다. 봄을 맞아 만물이 기지개를 켜듯 교구식 

구들의 영혼도 기도원에서 진행되는 영성훈련을 통해 
새 힘을 얻게 되는데，금번 2000년도 전반기 교구영성 
훈련은 4월 6일부터 6월 1일까지 충현기도원에서 진행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할 본래의 자리를 

찾아 복음 안에서 부흥을 이루고 친교를 도모하는 교 
구영성훈련은 금번부터는 2개 교구씩 연합하여 오른 
편의 일정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며 이에따라 교구간 
친교와 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모임을 계기로 하여 교구와 교구 간의 연 
합으로 진행되는 친밀한 행사가 계속될 수 있는 기반 

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영성훈련의 내용은 예배와 
특강， 식탁의 교제와 친교， 교구 지도교역자의 강의를 

통한 대화，기도원주변환경정리둥으로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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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소년부한양대월륙강 

3뭘 25일(토，) 3시 교육관 314호 
훌현의를인선교의밤 
의료·복음·교제·선교 

충현의 모든 의료인들 참여 기대 

3뭘 28일 화요일 쩌녁 칼밴흘 

출연동산 “빛뿔므로 단장합니다” 

3뭘 25일(토) 

충현동산이 3월 25일(토) 벚꽃으로 단장된다. 안수집 

사회의 후원으로 6년생 왕벚꽃나무 160그루를 식수하 

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성도들은 봄철마다 충 

-현동산에서 잘 가꿔진 조경을 통해 천국소망의 기쁨을 
한충 가까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4월 중에는 권 

사회의 후원으로 충현기도원에도 벚꽃나무가 식수될 

예정이다. 

제 1교육위원회에서는 유년부와 초퉁부， 그리고 소 
년부 찬양대원들을 아름답게 준비된 찬양대원으로 훈 
련시키기 위해 한양대원들을 대상으로 3월 25일(토) 오 
후 3시 교육관 314호에서 찬양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예배와 찬양의 중요성’ (3시 4시 , 강사: 조문찬 목사)， 
‘찬양대원의 기본자세 및 발성연습’ (4시-5시，강사. 강 

임구 찬양감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사들과 학부모 

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가 요청된다. 

쩌11 회 주칸훌현 신앙수기 공모 
2000년도 전반기 장확금 수여식 
오늘중각부서 예배시 부서별로 

선교위원회 의료선교부(부장 이종석 장로)에서 주 

관하는 충현 의료인 선교의 밤이 3월 28일(화) 저녁 7 

시에 칼빈홀에서 열린다. 의료선교부는 이 날 충현에 
속한 모든 의료인들(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관련 기능 
인들 및 의학관련학과에 재학중인 학생 동)이 통참하 
여 친교를 나누고 기도하면서 충현의료인들을 향한 하 
나님의 선교적 부르심에 관하여 생각을 공유할 수 있 
기를 기대하고 있다.7시부터는 식사를 통한 교제， 8시 
부터는 기도회 및 의료활동을 통한 선교전략회의가 진 

행될예정이다. 

주간중연에서는 2000년도롤 맞아 증언의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 

으로 신앙수기를 공모압니다. 큰 주제는 ‘잦아오신 예수닙’입니다. 

그리고 이 큰 주제롤 중심으로 1)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기에 대 

하여 쓰셔도 중고 잉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올라가연서 

우리 가정에 잦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쓰셔도 종습니다. 

21세기메도 우리들의 삶의 주제는 ‘잦애}오신 예수님’ 입니다. 이 

번 신앙수기 공모롤 통해 층연의 성도님틀과 모든 기정틀마다 견고 

한믿음의 뿌리롤 내리는 죽복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의 많은 잠여를 바랍니다. 

‘받0'요I-!.， ()~'!r~’ 

도서장학회 사정상 일주일 연기된 장학금 수여식이 

오늘 각 해당부서별로 부서 예배시에 진행 된다. 선교기도획 
“선교가 살면 모든 것이 삽니다” 

3월 21 일(화，) 6씨부터 만나흘 '"1씨부터 칼릴리훌 

큰 주제- 찾아오신 예수님 

작은주제 

1)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 

2)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 찾기 

* 글의 제목은 잉으/대로 붙01셔도 됩니다 

。 기간 ‘ 2000년 4월 2일까지 

。분량 · 원고지 1 0-15매또는A4용지 1-2매 

o 대상. 충헌의성도누구나 

o시상 ‘ 1 ， 2 ， 3등및수편의가작을선정하여시상합니다 

o 보낼곳 . 주간충현 편집실(선교관 303호) 
사무국총무과(교육관 1층) 

o 심사결과는 4월 23일자 주간충현에 발표합니다 
o 자서|한 문의는 구내전화 348번 주간충현 편집실로 하시면 됩니다. 

톨서흩노회 쩌15캘l 정기노회에 각훌 고시신챔서톨 

체흩하기 원하는 분은 다률과 감이 훈HI하여 주시기 Ht랍니다 

·제출서류 ; 
@ 목사고시정원(강도사로서 목사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 강도사 인허 및 고시 청원 @ 전도사 고시 정원 

@ 목사후보생 고시 청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자) 

@ 신학 계속 추천 정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제출마감 : 2000년 3월 21일(화)까지 
• 접수 및 문의 · 교회 사무국 총무과(용 563-2339) 

2000년도 교회요랍에서 권찰명단이 누락되어 

부록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오늘 교구별로 배부될 예정입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알려드립니다 
3월 21일(화) 갈릴리홀에서는 선교기도회기- 열린다.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및 단기선교 참가자들， LMTC 훈 

련생 ,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교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기 
를 소원하는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 
행될 이번 기도회를 통해 온 교회에 선교의 열기가 더 

욱 고조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를 통해 교 
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케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많은 성도들의 동참이 기대된다.6시부터는 만나 
흘에서 식사가 제공되며 기도회는 7시부터 갈릴리홀에 

서 진행된다. 

· 대상기간 : 1999년도 결산 및 2000년도 1월분 사산표 

. 대상기관 . 각 위원회내 산하 전 부서 및 부속기관 

(남녀각전도회제외) 

. 감사실시기간 :2월 -3월중 

·감사실시장소 :선교관 404호 

감싸위월회 상반기 형기감싸 실시 

• 



@ 2000년3월 1 9일 

"\"1 Jhe n Jes us bega n Hi s 
,.,. mini stry, He we nt 

througholll all Galilee teaching in the 
Jewi sh 인' !lagogues and proc laiming 
the gospel of the kingdom, and healing 
every kind of disease and every ki nd 
of sickness among the people. Thi s 
was an amazing thing! Under Jewish 
law, only good people or c1ean people 
were allowed to enter into the Temple 
or synagogues to hear the high priests 
or sc ribes preach ‘ not un c lean 
people-espec ia ll y not lepers. The 
ne ws abo ut Him qlli ck ly spread 
throughout all Syria; and they brollght 
to Him all who were 니 1 ， those suffering 
wi th va ri o ll s di seases and pa in s , 
demoniacs, epileptics, paralytics; and 
He hea led th e m . La rge c rowds 
fo ll owed H im from Galilee and the 
D ecapo li s (a di s tri c t , o ri g in a ll y 
containing 10 cities, sOllth of the Sea 
of Galilee, mainl y to the east of the 
Jordan Ri ver) and Jerusalem and JlIdea 
and from beyond the Jordan (see Mt 
4:23-25). Unlike the high priests and 
sc ribes limited a lldi e nce , Jes ll s 
a tt rac ted eve rybody! Seein g th e 
crowds, He went lIP on the mountain 
and preached the now widely known 
and loved Sermon on the Mount (see 
M t. 5-7). When He had fini shed, the 
crowds were amazed at His teaching; 
fo r He was teachin g th e m as o ne 
hav ing autho rity, and not as the ir 
sClibes (see Mt. 7:28-29). The scribes 
had to rely on tradition for allthority; 
]eslls’ allthority was His own. lndeed, 
His ministry contrasted the new Way 
with the “ old one" of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Today ’s Scri pture passage comes 
after Jesus’ long sermon- the Sermon 
on the Mount. Just how long it took for 
Him to deliver it is lInknown, perhaps 
ho urs . Never the less , the peopl e 
were n ’ t bo red 이. tired . Qui te the 
contrary, “ When Jes us came down 
fro m th e mo unta in , la rge cro wd s 
followed Him" (v. 1). His preaching 
was different. He was different. Many 
heard Hi s words and took the m to 
heart! One such person was a very sick 
man, “ And a leper came to Him and 
bowed down before Him , and sa id , 
‘ Lord , if Yo u are willin g, You can 
make rÍ1 e c1 ean " ’ (v.2). What a n 
amazing thing ! ln the Jewish religion 
the high priests judged rvhether or not 

l!，t~혀 
"T .:!τ-

Sermon tor next week 

AMAZING THING 

(Matthew 8:1-4) .. 

Jesus reached out his hand and touched the man. “1 am willing," 

he said. “ Be clean!" immediately he was cured of his leprosy. 

someone had leprosy in order to cast 
them out of God ’s family; they never 
hea led them (see Lev. 14). Here, a 
le per co mes to Jes us, bo ws down 
before Him, and requests healing. He 
cal ls out “ Lord" because He believes. 
He beli eves because He heard the 

before Jesus and asked of Him and 
received of Him? So many blessings 
tlow from the Father through Jesus to 
you. Do you ever think of the amazing 
thing He did for you? If 1 invested 
$200.00 in some new mutual fund and 
made $2 ,000,000.00 in a re lati vely 

Wake-up! God 's grace that comes to you in 

Christ J esus is the most amazing thing ever! 

This life is filled with amazing things, 
like the birth 0/ a child, airplanes and computers, 
the specÜll L.기'e between a man and a woman, etc., 

but none so utterly amazing 

and all important as to be cleansed from sin. 

Word of God. He heard the Word of 
God because of Jesus. Amen! 

Jesus didn ’ t push the leper away, 
He “ stre tc hed out Hi s hand a nd 
touched him, saying, ‘1 am wiJling; be 
cl ea nsed . ’ And imm edi a te ly hi s 
leprosy was c1eansed" (v. 3). Isn’ t this 
amazing? If this leper had come to any 
other pries t, the pries t would have 
cri ed out, “ U nc lean, uncl ean" and 
asked that the sick man immediately 
depart. Jesus touched him and brought 
him into God’s family. He touched him 
in the same way. He now touches you 
and me; 1 can’t think of better way to 
describe the affects of Jesus' touch 
than to call upon the hymn which so 
beautifull y rin gs w ith thi s truth , 
“ Shackled by a heavy burden, beneath 
a load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1 
am no longer the same-He tOllched 
me-Oh , He tOllched me- and Oh , 
the joy that tloods my sOlll , something 
happened and now 1 know, He tOllched 
me and made me whole." 

My dear Choong Hyun fri ends, 
right now, as we stand before the Lord 
God, do you realize that Jeslls shed His 
blood for you so that you could have 
the opportunity to be reconciled with 
God? Let ’ s be ho nes t. How ma ny 
times have you, like the leper, stood 

short time, everyone would look at this 
occurrence as an amazing thing. How 
many here today think that when they 
ask the Lord , “ I ’ m a sinner, please 
clean se me," and they beco me a n 
Israelite-a special child of God, that 
this is indeed an amazing thing? W따<e­

up! God’s grace that comes to yOll in 
Christ Jesus is the most amazing thing 
ever! This life is filled with amazing 
things , like th e birth of a child , 
airplanes and computers, the special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etc., but none so utterly amazing and 
all important as to be c1eansed from 
Slll . 

Thro ug ho ut th e e ntire Old 
Tes ta me nt , th e re ’s onl y tw o 
occurrences of someone actually being 
hea led fro m leprosy-Miri am (see 
Num. 12: 10-15) and Naaman (see 2ki 
5). Everyone else suffered. God made 
Moses' Law for our benefit, to p이nt 

out the seri ous consequences of sin 
and the need for redemption. There 
wasn’ t one Old Testament saint who 
lived up to the Law of God. No one 
could but God Himself. The Son of 
God came to thi s ea rth not onl y to 
uphold the Law but to fini sh it- to 
m따<e it so that you and 1 through His 
grace could live in harmony with God 
Jesus' death on the cross opened the 

제568호 

way to salvation. His blood provided 
the forgiveness of all sin! No one can 
come to the Father except th rough 
Jesus. Is there anyone who does n’ t 
unde rstand the word “ no o ne"? It 
means no person. Nobody can have a 
re lationshi p with God without Jesus. 
To kn ow God is to know ] es us. 
Witho ut Jes us , no perso n has any 
co nnect io n w ith God . Onl y Jèsus 
prov ides the truth , way, and li fe of 
God. 

Jesus said to the leper, “ See that 
you tell no one; but go, show yOllrself 
to the priest and present the offering 
th at M oses co mm a nded , as a 
testlm이，y to them" (v. 4). J lIst imagine 
the stllnning impact on the priest, since 
no record exists of any Israelite being 
cllred of le prosy except Miri a m 
(remember Naaman was a Gentile). 
What a testimony! What an amazing 
thing! Where the Law ended with a 
leper being cast away, Jesus finished 
with a leper being brollght into God’s 
family. This leper is now an Israelite. 
He’s now Gotl ’s child! He is c1ean and 
free, filled with joy and the hope of 
etemallife. 

How many times have yOll gone 
to Jesus, asked Him to c1eanse yOll, 
with the desire to be God’s child? how 
many times has Jeslls responded, “ I 
am willing, be c1ean"? Did yOll ever 
tes디fy to this? Do yOll truly appreciate 
His sacrifice and blessing? Let’s stop 
here. When we come to the Lord, we 
pra y 111 part, “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God always gives 
an an swer. Do yOll apprec ia te Hi s 
awesome response? Are yOll proud to 
be a child of God? This is a blessing, 
an amazing thing ! How excited are 
yOll? Do you believe that if yOll come 
to the Lord and ask Him to please 
forgive yOll that He will , and in so 
doing make yOll God’s child? So often 
our minds wander to other things and 
we don’ t ponder the incredible and 
amazing gift of His grace. This sermon 
about the man with leprosy gives us 
tremendous spiritual power. This Word 
of God teaches us that between leprosy 
and communion with God there is the 
proclamation of heaven! Jesus asks us 
to witness to thi s truth. Let us join our 
hea rts and pray, “ Lord , if yo u are 
willing, c1eanse me". Amen!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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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설교 

놀라운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 

몰려드는사람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유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 

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모든 약한 것 

을 ‘고치셨습니다’ . 이는 놀라운일이었 

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 아래서 

는 오직 훌륭한 사람， 깨끗한 사람만 성 
전이나 회당에 들어가 대제사장이나 서 
기관이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 

문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특히 
문둥병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 없었습니 
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은 온 수리아에 
신속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종 
류의 병자들과 고통속에 있는 자들， 귀 
신들린 자，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을 예 

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은 그 

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갈릴리와 데가볼리(갈릴리 남부에 107R 
도시를 가진 요단강 동부지 역)，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 요단강 저 편으로부 
터 몰려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마 
4:23-25). 제한된 청중들만이 대제사장 
과 서기관을 따랐던 것과는 달리 예수 

님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 
습니다. 예수님은 몰려오는 군중을 보 
시면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우 
리에게 널리 알려진 ‘산상설교’ 를 증거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사람들은 

예수님 의 가르침 에 놀랐습니다. 그의 

설교에는 서기관들의 것과는 달리 권위 
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마7:28-29). 서 

기관들은 자신들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 
기 위해 전통에 호소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권위를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의 사역은 서기관과 바리새 
인들의 ‘옛 것’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 

른 새로운진리였습니다 

주여원하시면저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 

씀에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님께서 얼마나 오랜 시간동안 말씀을 
전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전 
혀 지루해 하거나 피곤해 하지 않았습 
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에 
비추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1절). 예 
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아니 예수 
님 자신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 
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 
에 새겼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한 문둥 
병자가 예수님께 나아와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변 저를 깨끗케 하살 수 있 
나이다" (마8:2). 참으로 놀라운 광경 입 
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문둥병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할 수 
있었고 그것도 백성공동체에서 축출하 

기 위한 조치 였습니다(레14장). 그러나 
여기 에 있는 문둥병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있습 
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여’ 라고 불렀습 
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을 들었기 때문이고， 그가 들을 수 있었 
던 것은 예수님 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 
다.아멘! 

기간내에 그것을 20억원으로 불렀다면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일’ 이라며 관심 

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저 

는 죄인입니다 저를 깨끗게 하소서”라 
고 기도함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곧 하 

나님의 특별한자녀가 되는사건이야말 
로 참으로 ‘놀라운 일’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생각해 보셨습니 
까?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 

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이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중요한 엘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야말로 이 땅에서 경혐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내가원하노니 
예수님께서는 문퉁병자를 쫓아버리 

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만져 고치셨 
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 

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퉁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마8:3). 놀랍지 않습니 

까? 만일 이 문퉁병자가 어떤 다른 제사 

장에게 갔더라면 제사장은 이렇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그를 당장에 쫓아냈을 것입니 

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만지셨고， 하 
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셨습니 
다.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 

렇게 대하십니다. 저는 우리를 만져주 
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밖에는 달리 묘사할 수가 없 
습니다 “험한 나그네 세상길 나의 맘이 

곤할때사랑스런주의 손길오 나의 맘 

을두드리네 주붙드네 오날붙드네 넘 

치는기쁨내 맘에 근심 걱정 나 없겠네 
날언제나 붙드네” 

가장돌라운일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 
러분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뿌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은총을 
누릴 기회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 
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지십 
시다 우리는 몇번이나 이 문퉁병자의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서서 그를 믿는 
맘으로 기도했습니까? 수없는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흘러 넘칩 
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 
신 놀라운 일을 얼마나 생각해 보셨습 

니까? 만일에 제가 뮤츄얼 펀드(상호기 
금)에 20만원을 투자해서 비교적 짧은 

땅에서 경험할수 있는가장놀라운 일 

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우리들의 
삶에는 놀라운 일들이 가득합니다. 자 

녀의 탄생과 비행기와 컴퓨터 ，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특별한사랑등 이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나 죄 
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것보다 더 
놀랍고 더 중요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 
니다. 

그가 없이는아무도 
구약 전체를 통해서 문둥병에서 깨 

끗함을 받은 일은 단 두 번밖에 없습니 

다. 한 번은 미리암의 일(민12: 10-15)이 

고 다른 한 번은 나아만의 일(왕하5장)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한 결과와 구속의 절 
대적 필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구약전 

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온전히 준행하 

여 생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 

다. 따라서 ，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오 

신 것은 율법을 확증하실 뿐 아니라 그 
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 
을 성취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 

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죽음이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그의 피가 모든 죄악 
에 대한 용서를 이루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 
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습니다. 이 ‘아 
무도’ 라는 말을 아직도 충분히 이해하 
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 

다 

변화된문둥병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 

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 
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마8:4). 여러분， 제사장이 얼 

마나 놀랐겠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 사람 중 미 
리암을 제외하고는 문둥병에서 깨끗함 
을 얻은 사람이 없었습니다(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증거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 
까? 율법은 문둥병자를 쫓아내는 것으 

로 결론을 지었지만， 예수님은 문퉁병 

자를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 부르심으 
로 그에 대한 사역을 완수하십니다. 이 

문둥병자는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 

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입니다. 그는 깨끗해졌고 지유로워졌습 

니다 기쁨과 영생의 소망만이 그에게 
가득하게된것입니다 

우리의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 

님의 자녀가 되려는 열망을 품고 예수 

넘께로 나아가 깨끗게 하여 달라고 부 
탁드리신 적이 몇 번이십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는 예 

수님의 웅답을 받으신 적은 몇 번이나 
되십니까? 이러한 체험을 간증하신 일 
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희생과 축복에 
진실로 감사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 

다’ 하나님은항상대답을주십니다.하 

나님의 경외스런 웅답에 진실로 감사하 

십니까?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 

해 자랑스러우십니까9 그렇다면 그것이 

야말로 진정한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실로 인해 얼마나 흥분 
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사하심을 구할 때 ， 주께서 여러분의 죄 
를 사하시고 여러분을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기웃거리느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에수님께서 문퉁병지를 
고쳐주신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들에 
게 놀라운 영적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뭉둥병과 하나님과의 교통 사이 
에서 하늘의 은총이 어떻게 선포되는지 

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 
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라 
고 명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 
아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원하시면 저 

를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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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끝까지 

스리형f를 향한하나님의 사랑 

가 미 니 (외선부 스리랑카어 통역자) 

외 선부에는 각 나라별로 팀 。1 있습 
니다. 그 중 저희 스리랑카팀은 비 

교적 많은 수의 친구들이 나오다가 얼 

마 전부터 그 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친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선생님들과 남은 사람들은 안타 

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밖에 없었습 

니다. 그러던 중， 1월 마지막 주일 목사 
님으로부터 2월 27일을 스리랑카의 날 
로 하시겠다는 광고를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저희 

스리랑카팀은 기쁨으로 연극， 찬양， 율 

동， 스리랑카음식동을준비했고，그과 

정들 중에 평소에 미쳐 알지 못했던 각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양한 달란 

트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동안 선생님들의 많은 권유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데에 소극적이펀 친 
구들이 “스리랑카의 날”을 맞아 많은 
이들에게 전화를 하고 만나서 전도하는 
모습들을 볼 떼에 충현교회를 통해 스 
리랑카에 역사하시는하니님의 뜻과섭 

리를 알수있었습니다. 
밤늦도록 심방하며 전도하기에 애쓰 

시는 선생님들의 모습 속에서 저는 스 
리랑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감사하였습니다. 
드 디 어 2월 27일 , “ The Day 0f 

Slilanka" 에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많은 

친구들이 참석하여 복음을 듣고 찬양하 

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하였고 내 자신의 눈에는 어 
느덧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 

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라는 내 
신앙의 고백이 연신 나왔고 다른 7개국 
형제 ， 자매들의 찬양 소리에 어우러져 

내 기도가 하나님께 메아리쳐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 기도하 
는 순간에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어느 한 나라의 날 
을 정하여 에수를 영접하지 못한 친구 
들을 초청할 수 있는 행사를 하는 것은 
충현교회의 네 번째 목표인 “세계 선 

교”를 앞당기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 
다. 계속해서 스리랑카를 위해 기도해 

주신 김성관 담임목사님과 장로님들에 

게 ， 그리고 외선부를 위해서 기도의 골 

방에서 잠잠히 기도해 주신 권사님 ， 교 
사 선생님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시 기 
도 부닥드립니다. 한국에 와 있는 우리 
형제들이 더 많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 
리고 찬양할 수 있었으변 합니다. 한국 

교회에 임한 부흥이 스리랑카에도 임하 

기를 기도합니다. 
3월 19일(주일)에 있을 “몽골의 날” 

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기- 있기를 기 
도합니다 

-

수단 단기명션도 션교사 소씩 

LHoJ OJ효 ~t- 불21-.효 2 2-1,.. 틀 

이곳 수단은 성망 'LI!성 엘은 단 올라요’라는 고백0/ 냥01-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업니 
c/-. 떤지흘 보LI!려고 여러번 계획했지만 전1f까 나1태L/- 인터댄 연켈0/ 안도l서 지연0/ 되 
었승니다. 냥씨도 호H낯어l 냐0도 1빠0/ 되는 더위1/- 껴l속되다까 3띨선부터 날씨1/-~짧!-M고 

바량도 우석 많0/ 붕Lfc/-. 어떤 선교사닝은 ~U 섣l인 갯 감타요 하시너l요. J.. f얀 추어l는 
‘시λF어/0. 1는 교회흘 바무한여스니다 t시λF느 여끼서 사료 6시까 처도 까느 냥쪽에 있는 

M ~ t.: ' L. 

콧엽니다 그선어l 갔었던 메라위와는 선혀 c{-흔 풍정0/었습니다 0/번이l논 포장펀 도료0/고 

.버스도 제법 좋은 껏이어서 면t냥태l 갑 수 있었승니타， 귀료퉁보다 시원하다교 듣고 갔었 

는데 11cll와는 당리 냥씨까 무석 더웠승니다. 그리고 요1f도 영마나 많은지 밍번l 요1f와 씨 

릉하느라 장응 성쳤승니타. 신사혀l 있는 교호l는 교인도 석고 한정은 영의냥f였으나 자신01 
서해진 상황송에서 영상강I 추닝응 성1f고 있였습니다. 그서1Hf는 병환중어l 있는 형치l인 까브 
리옐 쇼울을 운병갔습니다. 그는 머12/-워 지역에서 서응으효 n/-송되어 。f추 많은 사역을 1I 
당하던 유능한 엘문0/었는데 작년부터 병응 앓11 시잭H서 여려 항벙증。 I 생껴 꺼동도 옷하 
고 있다교 합니다 그러나 녀무 감사한 껏은 초t은어I 그으l 병셔f1/- 호선되어 지딴0/흘 싱고 성 

암응 초긍썩 켈응 수 있꺼I 되었다는 사상압니다. 그는 우리등의 1f도흘 느T딛 수 있었다고 선 
하니다 0/고에서 서흐I오f 도여하느 혀지이드0/ 01스니다 트tl 유스 하우스에 01느 치요0/ ,-' '- L.' " L " 2. “ d ' - '. , -, " ’ 
틀은 엘0바 구l한 보tjl!인지 요릎니다. 지얀수엔 녀뮤} 사소한 겐에서 오때까 생겠승니다. 

서료으I 언어1/- 단르고 또 표현방법01 당라 엘어얀 앙0/었승니다. 켈국에는 장 tl!뀔0/ 되었 
습니타. 그러나 앞으료 이러한 붓을0/ 우리7f ￡배/ 사역향어l 있어서 켈효 겔링흘0/ 되지 않 

도록 서로흘 tjl!워lf연서 이하f향 수 있도록 1 f !i.~1I추삽시요 수단어l 온시 한당0/ 되어 0 1-석 

지러나 언어까 서퉁지만 소긍씩 석응0/ 되어까교 있승니다 0 1-랍어 수엽은 다응 추 웰요잉 

부터 시/1냥f려고 향니다. 랫까지 간단한 단어오f 웃사성도는 미리 의l쉽우었승Lfc/-. 오t윤인01 

라는 껏 aκf얀으로 1 f-객을 두tjl! 0/상응 부르1f 때문에 뭉뀐응 구앙하11나 사를 E/-l f 선어l 

정보릉 영어 석당한 1댁으로 홍성하1f 위해 숫자는 펠1 0[0 1-0반 향니다 그러고 역깨/ L/-

1 1-연 녀우Lf- 선 1f한 듯이 우리흘 쳐다봅니다. 서응엔 그갯0/ 너무 부당스령고 O/Ajil-꺼l 생 

간도l었지만 지긍은 0/러한 갯어I도 익숙해져 1버 있승니다 0 1-석은 성리1/- 얀되교 석응0/ 
얀된 부분등0/ 많이 있지만 냥마다 추시는 강κf닝으t 은회I릉 누리며 양고 있승니다. 한윤어I 

있는 교회와 1f도으l 동역자 여러분응 위해서도 만/-c/- 1f도 f;f핵 강;<./-:와 찬양을 드링니다 

끊잉없이 이 수도댄히l 았는 영혼등응 위해 1f도해주시1f 바량니다 01-칭O l-c/- 싼t소리까 온 
땅에 웅려퍼지11릉 소%ftf여 ... 

2000. :3 권영앙 · 박수인 · 추은흐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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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11회 흥면 의료인 션교의 밤 

우리를 선교의 기동타격대로 쩌 주소셔 

오는 28일(화) 저녁 7시에는 칼빈홀 

에서 ‘충현 의료인 선교의 밤’ 이 열린 

다. 선교위원회 의료선교부에서 주관하 
는 이번 행사는 아마도 처음인듯 싶은 
의료인들만의 모임인지라 행사에 대하 
여 기대하는 의료인들과 선교관련 성도 
들이 많은 것 같다 사실， 우리 교회에 

동록되어 있는의사， 간호사， 약사퉁의 
료관련인들을 찾아보면 최소한 100명 
은 넘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의료를 
통한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인 

들은 10여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는 
의료인들의 직업상 시간을 자유롭게 내 
기가 쉽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무엇보 
다도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모습으로 
참여해야하는지에 대한안내를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충 

현의 모든 의료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금번 행사 
는 매우 큰 의미를갖고 있 

다. 현재 의료선교부는 매 
월 세째주 오전 9시에 선교 
위원회실에서 기도회로 모 
이고 있으며， 여름과 겨울을 

이용하여 몽골， 파키스탄 ， 

수단， 케냐 둥으로 의료단기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단기 선교에 참여했던 의료 
인들은 선교지에서 평생에 

한번도 의사를 만나보지 못 

한 현지인에게 의술이 발휘 

하는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보고 느끼고 돌아오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도 한 
다. 또한 의료선교를 통해 많은 선교사 
들은큰 힘을 얻고 있다.수차례에 걸쳐 
의교선교사역을 다녀온 이유주집사는 
“모든 의료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 
료인들로만들어 주신 계획을 잊져말고 
단기선교나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 
의 계획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라고 당부한다. 이번 행사에 

많은 의료인들과 의료 관련학과에 다니 
고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여 의료선교부 

가 ‘의료선교’ 로 나아가는 큰 초석을 

마련할수있기를 기대한다. 

(엄정섭 기재 

12교구 여전도회 뱅원전도 

“이제 가라 내가가르쳐리라” 

이순자 (집사， 12교구 루디아전도회 ) 

나는 한떼 불타는 사명감으로 호스 
피스로 일했다. 주로 말기 암환자 

들의 죽음에 대한 준비와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이었으며 우리가 어디서 와 
서 어디로 가는지 같이 생각하고 주님 
께 인도하는 그 일은 나의 큰 보람이었 
고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때로는 상처 
를 치료하고 주사를 놔주면서 그들의 
아픔을 나 또한 느끼며 부족한 죄인을 
주님의 작은 도구로 시용하심을 감사드 
렀다. 
“내게 능력주시는자안에서 내가모 

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벌4: 13) .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 내 속에 계시는 성령 
님의 도우심으로 그 일들이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로는 가정에서 또 
는 병실에서 육신의 고통을 견디지 못 
해 폼부렴치는 환자에게 강한 진통제를 

투여하고 그들의 영흔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 환 
자의 회개의 눈물은 내 가슴속 깊이 스 
며들었고， 니- 또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간암에 걸린 50대 남자가 있었다. 예 

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그는 죽음에 대 
한 고통과 분노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 나는 지속적으로 방문해 하나 

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에 대한 소 
망을 뒤로 하고 임종을 맞이했다. 그 날 
이후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생각에 
호스피스 일을그만두게 되었고 여전도 
회에서 하고 있는 병원전도회에도 참여 
하지 않았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전도부장이라는 직분을 주셨고 “이제 
가라내가 네 입과함께 있어서 할말을 
가르치 리라" (출 4:12) 라고 말씀하신다. 

12교구 여전도회 에서는 지난해부터 
병원전도를 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 
두 사람이 한팀을 이휘 따뜻한 미소와 
간절한 기도로써 환자에게 정신적으로 
평안함을 주고 육체적 고충을 이기케 
한다. 주님 에 대한 소망과 위로는 환자 
들 뿐만 아니라 전하는 우리에게도 참 
신앙을 깨닫고 거듭남을 체험하는 은혜 
의 시간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 
씀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를 입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고통가 
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고 
다가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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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귀인 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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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갱 14% 알코올 중독 (매일 
경제2αP던 3월4일재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학생 10명중남자 9명이，여자 8 

명이 술을 마시는 것으로 3일 발표 
하였다. 이는 성인 10명중 남자 8명， 여자 5명이 술을 
마시는 것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이다， 98년 1년간 
대학생 505명의 음주실태를 정밀조사한 결과 술을 
끊기 힘든 알콜중독 상태가 14%, 건강상 이유로 금 
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웅답한 학생도 전체의 
36%에 달해 음주가 대학생의 건강을 위협하는 수준 
에 이르렀음을 보여 주었다. 
초고속 정보통신의 지구촌에 사는 젊은이들은 할 
일이 너무 많아 술마실 시간조차 없을 것 같은데 .. , 
술로 풀어야 할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가， 또는 
음주에서 오는 쾌락에 탐념하는 것인가? 
기독청년들은 적어도 그들과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회밖에서 일어나는 일일지라도 
일거수 일투족을 주께서 바라보신다는 관점이다. 우 
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전임은기독교인라면주 
지의 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주일성수하는 청년 
들 중에도 술좌석에서 거절하지 못하거나 그들과 함 

께 즐기는 지체들이 꽤나 있다고 듣게되는 것은 어 
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스도인으로， 더욱이 기독 
청년에게는 유혹많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신자들인 친구들과 
여전히 잘 어울려야하고오히려 그들에게 감화감동 
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한층 더 부담스러울지도 모 

른다. 
술에 의지핸 친구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긍홀 

히 여겨 그들 내변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고 필요 
에 대한 귀한 조언과 도웅을 기꺼이 베풀어야 한다. 
교회생활을 잘하는 경건한 청년들이 교회안에서 교 
제도중요하지만 “너희도 이같이 빛을사람앞에 비 
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 

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16) 는 
말씀대로 행할 때 실로 아름답지 않을까? (김석진 기재 

--펴lJIιl틴i삐톨경-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통해서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사역지는 자신의 현존 속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부재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사역자는 자신이 인도 
하는 사람들에게서 그릇된 환상(믿음 

의 최고점에 도달했다는)을 벗겨 

내고 기도를 통해 미래로 나 

아가도록 함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사역자들은탁월 
한설교가들이자유능 

한 상담자이며 훌륭 
한 행정가들입니다. 
그러나，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방향 
성을사람들에게 제시 
해줄수있는사역자들 
은 거의 없습니다. 미래 
에 대한우리의 희망은우 

리의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기억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현 

재의 안락함이라는 거짓된 망상을 
벗겨내고 사람들에게 본래의 비전을 기 

억나게 할 때 진정한 안내자가 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끊임없이 묵상히는 일을통해 이 비전이 우 
리의살과피가랩니다 

( -헨리 나우웬，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 두란노- 중 

에서) 

오늘날 않은 사역자들은 

탁월한 설교1~틀이자 

유능한 상당차이며 

훌흉한 행정，~들업니타. 
그 러나， 자신들의 삶 1~운데서 

한나닝으l 엽채와 영석인 방향성을 

사랑틀에깨 쳐I시해 줄 수 었는 

사역자틀은 꺼으{ 없습니다. 

J 

υ
 

---

λl역자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 예수님의 붙드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 의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빈번히 부딪히는 
고통은기억에 의한고통， 치유를필요로 

하는 상처입은 고통들입니다. 어떻 
게 우리의 상처 입은 고통들을 치 
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아중심적이고개인주의적 
이며 아주은밀한 영역에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잊혀 
진기억들을끄집어내심 
으로써우리의고통을치 
유하십니다.그분은우 
리의 고통들을 자신이 
젊어지셔서 새롭게 바꾸 
신 고통과 연결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겪는고 

통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더 큰 고통의 일부분임을 기 
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 인 
생의 신비 중하나는가끔은우 
리가 마주 대할 때보다 서로를 기 

억할 때 더욱 기-깝게 느끼 게 된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서로 보지 않고 있 
을 때 기억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참으로 우리는 기 억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 
리를 돌보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 
갑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회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 (요 16:7,13), 따라서 우리는 떠남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 

으리라"(행 16:31 ) ， 이 말씀은 한 가족중 아내 한 사람 

만 믿으면 그 덕분에 남편도 자녀도 다 따라서 구원 

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은 개별적인 구원 

입니다. 내가 밥을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것 같이 ， 구 

원도 내가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 

성경말씀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이에 사려l를 들 

어보겠습니다. 

한 가정에 딸이 먼저 예수를 믿고 새가족부에서 6개월을 절 

저히 공부롤 하고 수료했습니다. 수료할 때에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같은 반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엄마가 수료할 때쯤 군대갔던 아들이 제대하면서 또 새가족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애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다음에 사위될 사람도 함 

께 왔습니다. 작은아들과 그의 애인이 함께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 

어 그 한가족이 모두 구원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합니다 두번째 사례입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이자 박사이신 분이 장모의 권유로 억지로 정말 억지로 새가족부에 

와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고개를 숙인채 땅만 내려다 보고 딴전만 피우던 분이 차 

츰 머리를 들더니 앉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맨뒤에 앉았는데 시일이 가면 

서 점점 일찍 나와 앞자리에 앉더니 얼마후에는 친구분과 같이 와서 6개월동안 공부 

하는데 개근{j-을 받았습니다 그가 수료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박사요 교수지 

만 자신이 강의힐 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의를 해본 일이 없었다는 것 

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귀한 것인 줄 예전에 정말 몰랐다고 기뻐하 

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박사도 오고，교수도 오고，교도 

소에서 나온 죄수도 오고，나이 많으신 할머니도 오시고， 젊은이도 오고， 앞을 못보는 

시각장애인 여러분도 점자를 찍어 가면서 공부하여 수료합니다. 정말 아무나 오라하 

시는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하면 ，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혼자만 오시지 말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목 

전하셔서 함께 하나님 백성되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명신은퇴전도사) 

한뀔읍) 

[빼쌓흘 소iIn합--
‘정옥순 · 노점례 · 한은숙’ 자매를 소재합니다 

정옥순 자매는 교회에 다니고 싶은데 충현교회가 너무 크고 웅장하여 위화감이 
먼저 들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믿는 친구가 있었으나 그 친구가 다니는 교 
회는너무멀어서 엄두를내지 못했고그친구도적극적이지 않고， 아무도교회에 
나오라고 권유하는 이가 없었답니다. 자매님은 처녀시절에 알고 지내던 동생이 
충현교회에 다녔던 것을 기억하고 그 통생을 찾아 충현교회에 인도해줄 것을부 
탁하여 둥록하고 새가족부에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참 귀한 결심입니다. 
노점례 자매는 처녀시절에 5년간 교회에 다녔고 은혜 중에 체험도 있었으나 결 
혼하고 아이낳고 어찌하다 신앙생활과 멀어졌답니다. 늘 마음속으로 교회에 다시 
나갈 생각을 하고 있었고 다니던 교회를 다시 갈까 생각중이었는데 정옥순자매의 
권유로 함께 우리 교회에 동록하고 새가족부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은숙 자매는 정옥순， 노점 례 자매와 같은 동네 , 같은 골목에 살며 친하게 지내 

던 중에 우리 교회에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주 출석하여 아 
무것도 모른다고 수줍게 말하는 자매를 두분 자매가 옆에서 거들며 어릴적에 주 
일학교에 다닌적이 있다고 우연히 교회에 오게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좋은 
통네 친구분을 만나 믿음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세분이 서로 도와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한숙정(새가족부통신원) 

‘ 사진 왼쪽부터 ‘정옥순 · 노점례 · 한은숙’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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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입의잔송 

ι ‘혜수 냐를 오라 학녀1" 

U T닝 / 
ìT o 그 

세상살이에서 인생이 피곤할때찬송부를힘도빠지는 
"=:;" 것을느낀I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곤 한다. 꿈결에 찬송이 들려서 
잠을 캘 때도 있다. 우리 영혼을 씻어 주는 찬송시를 주께서 주신 것이 참 감사 
하다 나는 기도시간에 찬송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또 찬송부르기를 좋아한다. 
내 영혼이 더욱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주님과의 영적 주파수가 더욱 일치하는 
것처럼 느낄 때 성령께서 꼭 생각나게 하시는찬송이 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 피땀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생각해 보면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무서운 고백 이다. 그런데 어쩌자고 

이 찬송이 내게 떠오르는 것일까? 
성령께서 하시는 작업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또 넘어질지라도 이 찬송이 주 

를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 이 되도록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 

“ 예수나를오라하네 예수나를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 

찬종가 360장 1절에서 냐를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4절에서 냐와 함께 
가신다고 고백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겠 

다고 하는 다짐이 냐타나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 자기 십자가를 지고 냐를 쫓을 것"(마 

16:24)이라는 말씀은 이 찬송시를 낳게 한 귀중한 말씀이다. 주께서 그 말씀을 
하신 까닭은 주를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주의 인 
도하싣을 철저히 받을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결국은 주의 힘으로 지켜지고 주 
안에서 쉬게 될 것이라는 이유도 내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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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부하기 힘들지? 애쓴다 사랑 
부 찬양대 지휘한다 하면 누구에게나 
듣는 말이다. 그럴 때면 나는 이렇게 대 

답한다. “아뇨， 재미있어요 찬양을 재 
미로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나는 찬양 
대하는 것이 즐겁다. 왜냐하면 우리 찬 
양대원이 잘하기 때문이다. 
자랑 하냐. 우리 사랑부 찬양대원들은 
찬송가를 외워 찬양한다. 찬양대원은 

현재 20명이고 연습시간은 예배전 15 
분， 예배후 15분， 총30분으로 이 시간에 
찬송가를 외운다. 그냥 가사만 외우는 
게 아니다. 절기에 맞춰 창송을 선택하 
고가사를풀어 설명한 뒤 몇번 같이 하 
면， 유아부와 초퉁부 아이들과 마찬가 
지로 이해하고 외우게 된다. 가사는 한 
주면 대충 외우게 되지만， 녁 주 동안 연 
습해 확실히 외우게 한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외운 찬송가가 30여곡이고， 
그중 네절까지 외우는 찬송이 9곡이며 ， 
나머지 곡도 한절씩 더 외워가고 있다. 
자랑 두울. 우리 사랑부 찬양대원들은 
예배를 위한 찬양 연습시간을 잘 지킨 

다. 예배전 연습시간에 늦으면 찬양대 

에 설 수 없다.처음 얼마동안늦게 와서 
도 세워달라고 울면서 담임선생님까지 
모셔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 

쩌다 늦는 날이면 조용히 자기 반에 가 
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예배후 연습 

시간에 찬양대석으로 와서 너무나 미안 
해하는 얼굴로 “선생님 늦어서 미안해 

I二 디어 한권의 책이 세상빛을보게 
-되었다. (나무가 되고 싶은 화가 

박수근〉 이란 제목의 어린이용 책이다 
지난 해， 나무숲이란 조그만 출판사를 
만들어 얼마 전에 첫선을 보인 책이다. 

•• 암L=ι IP.I_ 일어l셔파유하고짚다 

하루에도 무수히 쏟아져나오는 책들 

가운데 한 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이 책에 나의 모든 걸 맡기며 살았으니. 

출판편집일에 종사해 온지 어언 십 
여 년째. 일만을 나의 전부로 여기며 살 
아온그간의 시간들이었다 세 해 전，뒤 

늦게 주님을 만나 그를 알아가는 일에 
큰 기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일’ 과 ‘내 일’ 을 별개로 여기며 살아왔 

다. 다시 말해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 
앙’으로각각내 삶의 한영역일뿐이라 

고생각하였다.이런내게 지난한해는 

그저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 

니라 내 생각의 전이를 가져온 특별한 

해라고할수있다. 
이 땅에 쓰레기 하나를 더하는 그런 

책은 만들지 말자는 생각으로 새 책 기 
획에 몰입했다. 새벽 예배에서 주님을 
만난 뒤 바로 사무실로 출근해 성경 읽 
고 묵상한 뒤 일과를 시작하였다. 주중 
엔 일에 매달려 살고， 주일엔 교회 봉사 
와 성경 공부 동으로 주님께 매달려 살 
았다. 스물네 시간이 모자라게 바삐 지 
내면서도 새벽 예배에 빠짐없이 나가는 
자신이 신기할 정도였다. 그러나 새로 

이 조직을 만들어 꾸려가는 일이 생각 

처럼 쉽지만은 않았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빈 틈들이 드러났고， 부딪치면서 

“ 냐층 애검~ 놓으녀 。，토-촉 뺑o fgt 7j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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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하리라 싶던 일들도 제대로 되어가 
질 않았다.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능력 
의 한계를 숱하게 느껴야 했다. 그러면 
서도 나는 내 일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흰 적이 한번도 없었다. 일은 내가 하 
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다. 
이렇게 일로꽉차 있던나의 뇌리에 

‘나는 왜 이토록 이 일에 매달리는가7 

란 의문이 서서히 들기 시작했다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진정 주 

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일까? 흔 

란스러웠다. 오랜 동안 마음의 갈동을 

겪으니 일마저 더욱 뒤죽박죽인 채 였 

강 여 경 (품2부교사) 

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간의 시련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임을 선명히 
느낄 수 있었다. 한 순간에 주님은 나를 
놀랍게 뒤바꿔 놓으신 거 였다. 그의 영 
광 속에 내가 거함을 뒤늦게 깨달은 것 
이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기까지 참으 
로 긴 혼돈의 시간이 필요했고， 주님은 
이토록 부족한 나를 다듬어 주신 거였 
다 아둔한 나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감사했는 
지모른다. 
생각의 전환을 맞자 꼬이기만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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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다음주에는 일찍 올게요 라는 인사 
도 잊지 않는다. 여기서 잠깐우리 중혹 

예배시간에 늦어도 스스로 핑계를 찾아 
미안한 마음을감춘 적은 없는지 ， 또 언 
제든 찬송가를 펴면 부를 수 있기에 성 

의없이 찬송한 적은 없는지 한번쯤 생 
각해 볼 일이다. 물론 대부분의 성도들 
은 예배시간에 늦지 않고， 찬송할 때는 
7}사를 깊이 음미하며 부르시지만엘이 

, 다. 다시 우리 찬양대 얘기로 돌야가서 
자랑을 늘어 놓기로 하자 자량 셋. 우리 
찬양대원을보면진정으로하나님을기 
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 
리 찬양대원 가운데는 글을 읽는 친구， 
못 읽는 친구， 발음이 정확치 않거나 음 
정이 잘 안나오는 친구， 입의 근육이 굳 
어 움직이기 어려운 친구 둥 다OJ하지 
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비록 음정이 정확하지 않 

고 어느 한 대원의 목소리가 튀어나오 

는 퉁 음악적인 완성도는 조금 떨어지 

지만 마음으로 외워 부르는 찬양은 정 

말 아름답다. 한가지 성도 여러분께 부 

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렇게 열심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을 정박아 
라고 쉽게 부르거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하는것이다.우리모두하나님이 ‘찬양 
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 

문이다. 

모든 일들이 놀랍게도 자연스레 풀려나 

갔다. 모든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님을 

순간순간 느낄 수 있었다. 나를 내려 놓 
으니 이토록 평안한 것을 그토록 바둥 

거린 이전의 내가 가련할 지경이었다. 
결코 주님께 누를 끼쳐선 안되리란 마 
음가짐으로 일에 임하여 드디어 지난 

달 첫 책을 마무리했다. 나 혼자만의 힘 
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결실이었다. 새벽 
예배에서 주님께 첫 책을 바치며 감사 
의눈물을한껏쏟았다. 
다행스럽게도 언론 매체와 여러 기관 

에서 의미있는 평을 해주어 요즈음 우 
리 사무실은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단 
순히 보여진 책 한 권의 탄생이 아닌，그 

이상의 의미와 감격으로 내게 다가온 

시간이었다.주님이 함께함을느끼면서 
나의 일이 한낱 주님의 도구일 뿐임을 
뒤늦게안 것이다. 
이제는 이 하찮은 나의 일에서 완전 

히 자유해지고 싶다. 생각만이 아닌， 실 
제로 언제 어디서든 주님 이 우선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런 마음을 갖기까지 
나를 옆에서 지켜 준 목사님과 아침마 
다 함께 성경을 읽으며 아침밥을 기꺼 
이 대접해 준 자매와 주일에 귀한 시간 
을 쪼개 성경 공부를 도와 준 자매 동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지체들에게 진심 
으로감사드린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내게 맡겨진 일터 

에서 더욱 열심을 다하려 한다. 한 그루 
의 나무가숲의 시작임을 되새기며，진 
정으로 일에서 자유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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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부 
성령이 종만한 교육이 되도록 
유아부는 지난 12일 학부모 좌담회를 가졌습니 

다. 유대인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중되어 
있는데 그들의 교육이 어려서부터 전적으로 말씀 

- 에 준한 훈련이어서 가능했다는 전도사님의 말씀 
으로 시작해서 유아부 교육이 어린이들의 일평생 
에 밑거름이 되도록하며 세상지식이 아닌 성령과 
감동으로 충만한 교육이 되도록 애쓰자는 장로님 
의 말씀에 모두들 공감했어요. 또 아기때부터 매 
일 아침 저녁 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 외어주었더 
니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을 외우더라는 어머니. 덕 

소에서 아침6시면 집을 나서 저녁 예배까지 온전 
하게 주일을 지킨다는 어머니의 말씀까지 모두 실 
생활에서 얻어진 중요한 교훈이었지요. 좌담회를 
가지면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하나님을항상모시는가정이 되도록 
늘 찬송과 성경읽기가 끊이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 
은잘자랄수밖에 없다는사실입니다.항상우리 
어린이들을 유아부에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정 
말감사하며 아쉬운시간을마쳤답니다. 

(임미순통신원) 

지쩌|틀소식 l 물매톨 l 탐방l 지상교피학교 

노 영 한(집사，소년부부감) 

대통강 얼음도 풀리기 시작한다는 우수 경칩도 지나고 20일은 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봄의 시작인 춘분이다. 
훌 이상화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하며 식민지 시대의 울분을 표현하였지만 마당에 핀 매화를 쩍는다고 
훌 봄을 막을 수는 없다.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오면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運 데 겨울이 있기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다. 나무들이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는 것이다. 가을 
• 에 나무가지를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 놓으면 냉장고에서 겨울을 보낸 나무가 봄이 온 줄 알고 꽃을 피운다. 가 
響 끔 가을에 추위가 일찍 온 후에 다시 따뭇한 가을 날씨가 되면 나무들이 봄이 온 줄을 착각하고 꽃을 피워 화제가 
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춘화현상(Vemaligation) 이라고 한다. 인생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업체도 겨울인 시련이 오게 
훌 되는데 ， 이를두려워하기 보다는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시련을통해 주시는은혜야 말로 
훌 더욱 값지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봄이 온다고 무조건 새싹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땅속에 씨앗(생명)이 없으면 생 
명이 나올 수 없다. 복음의 씨앗이 없으연 가라지만 무성할 뿐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소유가 풍성하여 배불리 먹 
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과 근면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하 
고 교만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하자(신8:14--17). 우리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보다는 하나님이 내편에 
서주기를 기도하였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선과 악을 스스로 정하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 온 것을 두려워하자.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세속화된 현실에서 십 
자가의 길이 아닐수 없지만생명의 씨앗이 없으면춘분이 와도새싹을퇴울수없다는사실을 잊지말자. 

에바다부 

일본 단기농아인선교 답사 
일본 단기선교 준비를 위한 답사로 이송수목사 

님 , 박인기목사님 , 윤인현목사님 , 전은수선생님 동 
4명이 일본에 다녀왔다. 지난 10일부터 3박4일의 
일정으로 일본 오이타 지방의 농아인교회를 방문 
하고 이번 여름 단기선교의 일정들을 점검하고 돌 
아오는 시간이었다. 일본 오이타지방은 세계장애 
인대회가 열럴 정도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많은 
지역이다. 일본에는 약31만 7천명의 농아인이 있 
고， 그중 1.1%만이 개신교 성도라 한다. 그리고 단 
기선교를 계획하고 있는 오이타지방에는 약100여 
명의 농아인이 있다. 에바다부는 8월1일부터 11일 
까지 일본 단기농아인선교를 준비중이고， 단기선 
교팀으로 일반인 5명， 농아인10명으로 구성해 갈 
예정이다. 에바다부에서 처음으로 가는 단기선교 
이기에 성도님돌의 많은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다. 

(이미안통신원) 

으로 요청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달려가 찬양을 

드린다. 브니 엘 중창단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보 
다 사람과 사랑이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구동 

성으로 자신들이 사랑가운데 있으며 이만한 사랑이 넘 
치는 모임은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한다 구성원은 20대 

부터 50대에 이르는 연령의 분포이지만 연령을 초월하 
여 모두가 한 몸처럼 살아간다고 한다. 여러 목소리가 
모여서 내는 한 똑소리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중창의 
원리가 인간관계에도 적용이 되었나보다. 이들의 연습 
전 기도 또한 유명하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 
게 은혜를 끼치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다. 브니엘 찬양대의 앞으로의 계획은 미자립교 
회에서 가서 찬양의 밤을 개최하여 그들을 돕는 일과 
병원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들이 영으로 

드리는 찬양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나라를 확장 
하는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정연희기자) 

홉웹 효니엘 중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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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2부는오는 

23일 오후 7시 30 

분 서울역 만남의 
광장에서 총동원 
전도를 실시한다. 
이번 총동원 전도 
에는 청년 2부 교 

사 및 전 회원들이 참여，찬양과 말씀으로 서울역 
주변의 노숙자와 여행객들에게 복음을 전한다.청 
년 2부의 총동원 전도는 1년에 4번，분기별로 진행 
되고 있다. 총동원 전도는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며， 신앙의 열심을 되살리는 계기도 되고 있다. 
청년 2부는 전도에 힘쓰는 부서가 되고자 매주 목 
요일 오후 7λ1 30분 서울역 만남의 광장 찬양전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중앙병원 그룹전도활 
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년2부 통신원) 

주일 밤 7시의 교회당은 어 떤 모습일까? 온종일 교회 

를 가득 메웠던 성도들이 집으로 돌아가면 성전을 밝 
히던 불은 꺼지고 교회는 어둠속에 몸을 숨기고 침묵 

과 고독의 시간으로 접어든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주일밤， 교회에 아직도 집으로 가지 않 
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 
이란뜻을가진 ‘브니엘중창단원’들이다.이들은매주 
일밤이 늦도록교회에 남아더 나은찬양을위해 연습 
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다. 군전도회에 소속된 브니엘 
중창단은 모두 13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내적 
으로 이들은 주로 군전도회의 월례회와 금요찬양과 예 
배 15분전 찬양시간에 활동한다. 대외적으로는 군 진중 
세례식에서 참여하고한양대 병원전도와충주의 미자 
립교회 등을 돕는 찬양활동을 한다. 그외에도 비정기적 

영호}를 보고 나서 ，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 팝플렛을 쓰레 

기통에 버린다 그러나 의미김은 전시회나 좀처럼 관람하기 

힘겨운 무대를 관전하고 난 후에는 순서지나 팝플렛 등을 소 

중하게 간직하게 된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남겨지기 

를 원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주일학교에서는 
주보를 일년간 꼬박꼬박 모은 학생을 격려하고 상품까지 수 

여했었다 성인 교우들 중에도 주보를 성실하게 모아 교회가 

어떻게 번천되어 왔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정돈해온 

분들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 

졌다. 주일마다 예배실 구석 구석에 구겨진 주보， 발에 밟혀 

더럽혀진 주보들이 즐비하다 심지어 주일학교 예배실에는 
비행기로 접혀진 주보， 만들기 재료로 쓰이다가 찢겨진 주보 

들이 자주 눈이 띤다. 쓰레기통에도 주보가 그득하다. 인스 

턴트 시대에 주보를 모은다는 것은 귀찮은 일이다. 또 개인에 
따라서는 주보를 모으는 일에 별다른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주보모으기’ 는 신앙역사 모으기다 예배의 

순서를 주간별로 차곡차곡 모아가는 동안 남모르게 축적되는 

신앙의 힘이 있다. 하나님과의 소중한 만남을 기념해줄 수 있 

는 주보를 쉽게 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의 의미를 너무 가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는지 

;다년 
C그 2 부에서 

는 오늘 12시 30분 교육관 314 
호에서 박경한목사님을 강사로 ‘장 

년2부 초청 전도집회’ 를 갖는다고 한 

다. “50대 충현의 성도들은 장년2부 말 

씀 교제의 자리로 와보라!"는 표어로 초 

청 전도집회를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말씀으로 재무장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한다 

원톨장 

’ C그 
」上부에서는 

지난 2월 27일-3월 1 일까지 낙 

도어린이 초청 수련회를 하였다 통영 

남교회와 미늘교회에서 현지 목사님 2분 

을 비롯하여 23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였 

다 본당 새벽예배에 참석부터 시작한 수련 

회는 말씀읽기， 찬앙파 율동의 시간들， ‘하 

나님께 드리는 편지’ 라는 제목의 글짓기 시 

간， 전도특강， 레크레이선 등 잘 짜여진 일 

정에 맞추어서 성경학교를 하였다- 고등부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교사의 일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여 

름 낙도사역의 연장선으로 예수님을 알 

아가는 그들에게 더욱 확고하게 하나 
님의 사랑을 심어준 3박 4일이 

었다고한다 



@) 2000년3월 19일 추만흉헌 

교피소석 l 목 • 장휠텀 

앓림 남녀전도회 13 베드로 5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40 루디아 17지회월례회 

일시 : 24일(금)2Ø) 장소 메추라기흘 , 일시 21일(화) 1]:(X) 

1 크로마하프 합주대원모집 바울 3지회월례회 장소 ‘사랑부실 27 에스더 9지회 월례회 · 장소 김광혜집사댁 

크로마하프와 찬양으로 하나님 일시 :오늘 15:00 14 베드로 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0342-712-5039) 

께 영광돌리기 원하는 분 오십 장소‘교육관 201호 일시 ‘ 21일(화) 1900 장소 ‘봉사관지하2충 41 마리아 2지회 월례회 

시오 2 바울 4지회 월려|회 장소 김규석집사댁 (4 1 7-6611 ) 28 에스더 11지회 월례회 · 일시 21일(화) 1():?ß 

문의 구자남권사 일시 ‘오늘 1 5‘00 15, 베드로 7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 징소 ’잘빈훌 

(514-6047 ， 01ι321 .Q(47) · 장소 교육관 407호 · 일시 23일(옥)19:?ß 장소 베다니훌 42 마리아 6지회월례회 

2 구제헌금안내 3， 바울 5지회 월례회 징소 ; 영궁가든(470-9900) 29 에스더 1 2지회 월례회 일시 ‘ 21일(화) 1]:()) 

26일(다음주일) r , Il ,m,N, V 일시 ‘오늘 1 5:00 16 베드로 14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영아부설 

예배시에 드립니다. 기도와 사 장소‘교육관 212호 · 일시 정일(목) 19:?ß 장소 :칼빈흘 43 마리아 9지회 월례회 

량의 마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 4 바울 7지회 월례회 · 장소 강만수집사사무실 30 에스더 13지회 월례회 일시 21일(화) 1 ]:(X) 

니다 일시 ‘오늘표파밍후 (858-0841)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장소 ’ 손여완집사댁θ49-4105) 

장소’교육판 307호 17 베드로 1 5지회 월례회 장소 닥아부실 44 마리아 13지회 월례회 

모임 5 바울 1 2지회월례회 일시 ’ 26일(다옹주일)교구모임후 31 에스더 15지회 월례회 일시 ‘ 오늘}부예배후 

일시 ‘오늘 교구E법후 장소:영아부실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 징소 칼빈흘 

1 장로월요새벽기도회 ·장소 교육관3Q:8호 18 요한 6지회월례회 장소 영이부실 

일시 : 20일(월) 새벽기도회 후 6 바울 13지호| 월례회 일시 오늘14:00 32 에스더 16지회 월례회 뿔셰 
장소 :교육관 109호 일시 오늘표파생후 장소 ’칼빈흘 일시 오늘 15:00 

2 안수집사회 화요새벽기도회 장소 교육관 405호 19 한나 4지회 월례회 장소 ‘식당서편 1 전병금권잘 

일시 :21 일(화) 새벽기도회 후 7 바울 15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3 에스더 17지회 월례회 (정경회 씨와 정진석 씨의 모친， 

·장소 교육관 109호 일시 오늘 15 :00 장소 :교육관 407호 일시: 오늘 15:00 2교구 삼용구역) / 9일 별서1， 11 

3 주일오후기도회 장소 칼빈훌 20, 한나 1 3지회 월례회 장소: 교구모임장소 일장례 

·일시 오늘 15:00 8 바울 1 6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 교구모임후 34 루디아 2지회 월례회 

· 장소 갈헐리훌 일시，오늘교구모임후 · 장소 교육관 414호 일시 ’ aJ일(월) ll:OO 혈혼 
4，찬앙위원회 월례회 장소 .사랑부실 21 에스더 1지회 월례회 장소 ‘칼빈흘 

일시 :오늘찬t엄빼후 9 바울 17지회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5 루디아 8지회 월례회 1 이성웅 군(이을우 성도， 차호남 

장소:찬양위원회실 일시 ‘ 25일(토) 18:00 장소 ; 교육관 205호 ·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집사의 아들， 19교귀과 방유리 

5 선교위원회 실행위원 월례회 · 장소 두부마올(새마을연수원) 22 에스더 2지회 월례회 장소 메추라기훌 앙(방창석 집사， 강순금 집사의 

，일시 :오늘 1510 10, 베드로 1지회 월례회 ·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6 루디아 9지회 월례회 딸， 6교구)/21일(화) 13:00 갈릴 

· 장소 선교위원회실 · 일시 21일(화)mJ(부부동반) 장소 교육관 31 4호 ·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리흘 

6 기획위원회 실행위원 월례회 · 장소 ’ 교육관 105호 23 에스더 5지회 월례회 장소 봉사관지하2충 2 이영일 군(이재호 집사， 이원경 

‘ 일시 ’ 오늘찬‘엄빼후 11 베드로 2지회 월례회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7 루디아 1 2지회 월례회 집사의 아들)과 차주연 앙(차기 

· 장소 선교관 301호 · 일시 :25일(퇴 19:00 장소，교육관 2 1 2호 일시 오늘고뾰앙후 풍 집사， 정경옥 집사의 딸， 8교 

7 권사 저13지회 월례회 · 장소 솜곧태집사댁(547-7347) 24 에스더 6지회 월례회 장소 탁아부노땅방 구) / 20일(월) 19:00 미국뉴욕브 

일시 : 22일(수) 수요1부 예배후 압구정한양APT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8, 루디아 1 3지회 월례회 르크린평안교회 

· 장소:사랑부실 71동 305호 장소 :왈빈훌 일시 장뽑]](0 3 김영장 군(김구현 집사， 정미자 

8 1 5교구 4지역 남성구역에배 12, 베드로 3지회 월례회 25 어|스더 7지회 월례회 ·장소 ’노혜경집사댁 권찰의 아들， 11교구)과 성미선 

· 일시 : 23일(목) 20:00 ·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39 루디아 1 4지회 월례회 양성태용씨， 남순남씨의 딸) / 

장소·은필례권사댁 장소’교육관 201호 장소 :교육관3Q:8호 일시 오늘교구모임후 26일(일) 14:30 플라워웨딩흘 3 
26 에스더 8지회 월례회 장소 본당 116호 충카라엔실 

저1 568호 

새 가 족 · 을 · 환 영 · 합·니 다 

번호 서。 며 。 교구 -/k」『4T닙” “1 인도지 번호 서。 며 。 교구 소속부서 인 도 지 번호 서。 며 。 교구 4 A『4-닙i!Áj 인 도 지 

311 박은하 5 청년1부 옥윤미 (2) 318 권기두 9 바울 325 최지연 19 대학부 공주희(14) 

312 최영록 7 중풍부 319 김윤희 19 청년1부 326 정송향 1 루디아 

313 허오복 8 베드로 강고춘(8) 320 권우용 19 청년1부 327 홍세헌 1 베드로 

314 노춘자 9 루디아 321 정백남 19 청년2부 328 신정아 1 대학부 

315 조성택 11 바울 322 류숭민 12 청년1부 329 흉한나 1 τ -'"τ t=f 1 r’ 

316 한준희 12 청년1부 한철(19) 323 박순자 19 청년2부 

317 이정근 15 청년2부 324 이용운 16 에바다부 홍은주(17)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충현충보의창 

띠 김성관 위임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께 

서 능하게 쓰시는 말씀의 종으로 온전 

히붙들어 주융소서. 

a 김창인 원로목사와 모든 교역자 및 
당회원과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 

을 허빡시고 모든 청지기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세 

워가게하소서. 

델 2000년도 전반기 충현 소석장학생 

들로 선발된 자들이 주님의 선하신 뭇 

에 따라 천국일꾼으로 성장되게 하소 

서 . 

@ 2000년 전반기 성경연구원과 전도 

훈련원 그리고 떼TC의 각과정에 많 

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말씀으로 성숙 

해지는은총을허빡소서 . 

딩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리스도 

의 복음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 

도록 은총을 허락하소서 ， 

딩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 

히 허락하시고 북한의 성도들이 끝까 

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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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분· 들 ] 
톨홉첼뀔 학냐님이 원학셔는 것은 오적 샤량 

·원로목사 김창인 
이 정 우 (장로， 임마누엘찬양대장) 11 · 시무장로 

윤명식 김의철 조선근 김은호 
교육훈련원부원징 선교위원장 기획위원 교구위원장 

베 E남 전쟁 때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 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수많은 은혜도 마성락 김차생 우기전 손통운 

이 전장으로 부름을 받아 그 나라의 내 베풀어 주셨고， 또 배신한 우리를 수도 -ALo。iT닝자。 선교위원 긴축위원징 이 영O병!부학징 
노광헌 오진국 정하우 

전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때 저질러진 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그런데도 하나 딩회서기 선교위원 인A애원 째3교웹원징 

수많은문제가요즘 밝혀지면서 많은흔 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가 융인현 최대원 박숭준 엄필성 

란을 일으키고 있음을 매λ컴을 통하여 지 ，사랑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교위원 재2교육위원징 째1낌구장 g맨3부징 

보고듣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 송기홍 강은원 강모용 오정헌 
용Af위원장 A엠부징 얘ìf족부징 때배위원정 

한 한국 젊은이가 베 E남전에 참전하 하자’ 하시변， 우리들은 여러가지 핑계 최성현 이 훈 'à'~-q.- 서동석 
게 되었고 그 때에는 누구나 그랬듯이 로 코웃음치 며 돌아섰음을 마음 속으로 탁이부징 찬앙위원장 재1교육위원징 딩회부서기 

이 젊은이도 이국생활과 단조로운 군대 압니다. 하염없이 서 계시며 눈물을 흘 정운석 김영길 문홍구 조인제 

생활 속의 적적함과 젊음 때문에 아리따 리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태 연하 
얘8교구징 채 16，교갱 몽Af위원 O맨친뼈징 

김종구 최무길 김천채 이창호 
운 베 E남의 아가씨를 쉽게 사귀었습니 게 그 말들을 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 유이부장 징년1부징 혈혈루O씬앙대징 행2부징 
다. 그 아가씨는 이 젊은 한국 군인에게 다. 직장일，교사일，찬양대일，장로일，그 차신득 김재명 박영식 김광남 

모든 정성을 다해 사랑을 쏟았습니다. 외의 어느 교회의 일도 사랑을 나누기 김A써원징 행징위원징 전도위원징 재징위원징 

이 젊은 군인이 한국으로 떠나올떼 그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피곤할. 만큼， 이종석 τ é、~'Í"-까- 윤성철 이하영 

아가씨는 배웅을 나와한국군인을붙잡 시간 낼 수 없을 만큼 먼저 해야 할 중요 재5교구징 정년2부징 기획위원장 채17교구집 

고 하염없이 울며 그의 눈을 쳐다보며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요즘 둡니다. 
박인건 김인관 이병옥 안종욱 
째13교구징 채6교구징 채3교구징 재정위원 

물었습니다 “한국말로 자랑해요’ 가 무 그래서 가끔은 배에서 내리고싶을 때가 이인상 최명환 ~.!f-~ 이종섭 
엇이예요” 그러나 이 젊은 군인은 빨리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동에 있는 짐들을 1녀니T님자。 !j7교램 고등부징 기브리앨친S때징 

이 여인으로부터 떨어져 배에 타고 싶은 내려 놓고 주님의 손을 마주잡고 한없이 최기홍 이갑재 진흥용 전홍렬 

마음에 헛웃음을 치면서 “웃기네!"하고 있고 싶습니다. 또， 주님께 온 마음을 다 재11교램 째15교램 때뼈부징 째9교구징 

말했답니다. 이 여인은 부뭇가에 서서 해 ‘사랑해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손 철 

임O뉴엘진S때징 중등1부징 쩌4교구징 영어교육부징 
하염없이 손을 흔들면서 “웃기네 ! 웃기 다 그러나 내가 해야할 일들이 벗는다 한송규 임기채 김춘권 김영수 
네!" 하고 서 있었다고합니다. 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요， 내 러 놓을 수 중등2부징 중등3부징 정년1부정 신교위원 

이 이야기는 우리를웃기지 못합니다. 도， 놓아서도 안되는 일이기 에 주님을 
정홍식 김환기 원웅철 이형수 
대학부장 신혼7엠부짐 빼배위원 i드。T닙지。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 내 배로모셔들이는 방법을찾아야 함을 안동현 황의만 김구형 
계 같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입니다. 하 느껍니다. 봉AWI원 유션부징 유치부장 

. 우|임목사 김성관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동석 
김펼수 전형준 이숭수 정갑신 정현민 
조문찬 조칠수 김동하 ‘ 차병준 김병태 
김인식 권상현 서광진 이숭학 정해성 
이준경 박인기 여성기 류병회 

• 교육목사 염현일 정준희 

• 협동목사 윤영탁 박형용 
· 선교사 이준교 안석렬 김영대 정은회 

이집트 수리님 르왼다 수 딘 

l 찬앙감독 강임구 • 강도사 한숭일 
· 여전도사 
정연희 현정남 장영자 임태주 김정자 
배옥인 최지혜 손미회 송향자 신동자 
윤인숙 오정숙 오인숙 김옥윤 한영준 
김영숙 김복순 김연식 계선화 

. 교정전도사 박양덕 

뺀팔맨 
구분 시간 징소 

오선 7:ffJ 본당 
11 오선 ~OO 본당 

주일예배 
m 오전 11:00 본당 

(책，외해용시용역빼) 

W 오후 1뻐뼈짧빼) 본당 
V 오후3:00 보L 얀 U 

(젊은0까E리는빼) 

&Iþ\않Ii:e ’에am 복지관 71나휠뼈빼 

찬 앙 예 배 오후 5:00 본 당 
수 요 예 배 l 오선 11:00 II 오후 7때 본당 
금요집회 오후7:0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